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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변환을 통해 재해석된 『세일즈맨의 죽음』: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의 영화 <세일즈맨>(2017)

The Death of a Salesman reinterpreted by Media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Salesman>(2017) by Asghar Farh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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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오랫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었으며, 여러 차례 영화로 만

들어졌다.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은 21세기 이란을 배경으로, 원작 제목에서 ‘죽음’을 뺀 <세일즈맨>(2017)이라는 영

화를 선보였다.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의 죽음』을 단순히 영화로 옮긴 작품이 아니다. <세일즈맨>에서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연극을 공연하는 형식으로 소환되고 있다. 이런 형식의 영화는 많지만 <세일즈맨>은 연극 밖

현실과 연극 안의 내용이 서로 조응되도록 절묘하게 직조한 수작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끝자락에서 몰락하는 가장의

비극을 그린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을 21세기 이란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의 갈등으로 변환한 영화 <세일즈맨>은

원작의 공간, 인물을 재배치하고, 죽음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연극과 영화라는 매체 변환의 효과를 십분 창출한

독립된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주요어 : <세일즈맨>, 『세일즈맨의 죽음』, 아쉬가르 파라디, 아서 밀러, 매체 변환

Abstract Arthur Miller's play <The Death of a Salesman> has been reproduced for a long time, and has been 
made into a film several times. Director Asghar Farhadi made a film set in Iran in the 21st century, showing 
the film <Salesman>(2017), which excludes "Death" from the original title. <Salesman> is not just a movie of 
<The Death of a Salesman>. In <Salesman>, the play <Death of a Salesman> is summoned in the form of 
performing a play. There are many movies in this form, but <Salesman> is an exquisite fabrication so that the 
reality outside the play and the content in the play harmonize with each other. The play <Death of a 
Salesman> depicts the tragedy of the head of the family who falls at the end of the American dream. The 
movie <Salesman> transforms this tragedy into a conflict between a young couple living in Iran in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Salesman> is completed as an independent work that not only rearranged the space and 
characters of the original work, but also reinterpreted the meaning of death, creating the effect of media 
conversion such as theater and film.

Key words :  <The Salesman>, <The Death of a Salesman>, Asghar Farhadi, Arthur Miller, Media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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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오랫동안

재생산되었다. 연극, 영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

츠로 제작되었다. 『세일즈맨의 죽음』이 대중서사의

인기 있는 레퍼토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오랜

세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현대인의 정체

성, 가정의 해체가 불러오는 과거라는 향수 등의 모티

프는 섬세한 변주를 통해서 언제나 세태에 맞게 가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서 밀러는 이 작품으로 1947년

퓰리처상을 수상하였으며, 초연 이후 2년 동안 724회의

공연이 이어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연극계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1] 이처럼 20세기

중반에 나온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세계 각국에

서 연극과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킬러 콘텐츠로서 힘을 갖고 있다. 세일즈맨이라

는 개념은 20세기 산물이며, 『세일즈맨의 죽음』은 20

세기 남성 노동자의 고뇌와 애환, 가부장으로서의 책임

과 부담을 묘사한 희곡이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대

공황의 여파에 시달리는 193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이

제는 회사에서 퇴출될 일만 남은 63세 세일즈맨 윌리의

몰락과 비극을 다룬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

다. 알려진 작품만 꼽아 보아도, <세일즈맨의 죽음>(라

즐로 베네덱, 1951), <세일즈맨의 죽음>(알렉스 시갈,

1966), <세일즈맨의 죽음>(폴커 슐렌도르프, 1985) 등

이 있다.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은 21세기 이란을 배경

으로, 제목에서 ‘죽음’을 뺀 <세일즈맨>(2017)이라는 영

화를 선보였다.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의 죽음』을

단순히 영화로 옮긴 작품이 아니다. <세일즈맨>에서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연극을 공연하는 형식으

로 소환되고 있다. 이런 형식의 영화는 많지만 <세일즈

맨>은 연극 밖 현실과 연극 안의 내용이 서로 조응되

도록 절묘하게 직조한 수작이다. 흔히 연극 속 내용과

현실이 유사하게 흘러가는 방식이 쓰이곤 하는데, <세

일즈맨>은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서사

가 실체적 진실을 복원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구조이

다.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2011)로 세상에 이름을 알

린 이란 감독 아쉬가르 파라디 영화에는 공통적인 요소

가 등장한다. 바로, 사건의 진실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숨겨진 비밀이 존재하고, 누군가 돌발적인 죽음을 맞이

하며, 종국에는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그것이

다.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세일즈맨>뿐 아니라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2013), <누구나 아는 비

밀>(2019)도 모두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2] 그래

서 아쉬가르 파라디 영화는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장

르 요소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일즈맨>에서

도 아내가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편이 범인을

쫓고 그 과정에서 범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속된다.

일반적인 미스터리 영화는 범인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

져 있어서 범인을 검거하는 순간 카타르시스를 얻게 되

지만, <세일즈맨>에서 범인 추적은 스토리 추진의 동

력일 뿐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

범인이 잡히는 순간 관객은 오히려 곤혹스러움을 느끼

게 되고 진실과 대면하는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게 된

다.

본고에서는 <세일즈맨>이 어떻게 희곡 『세일즈맨

의 죽음』을 변형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연극에 등장하는 공간과 인물들이 어떻게 변주되고

분산되는지 살핀 다음,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사건의

의미가 재생산되는 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중심점이 이동된 공간

<세일즈맨>은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공연하는

무대를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침실, 부엌, 현관에 이어

서 전체 공간을 보여주는 숏으로 오프닝 시퀀스가 구성

되었다. 아무런 대사 없이 스틸 컷을 이어붙인 느낌의

몽타주 시퀀스로 영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쉬가르 파라

디 감독의 일종의 인장(印章)이다. 마치 박제된 것 같은

이 장면들은 <세일즈맨>이라는 영화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기반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각인

시키면서, 이후 보일 역동적인 화면들과의 극명한 대비

를 마련한다. [3] 고정되어 있는 화면은 연극의 특성을,

흔들리는 화면은 영화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24시간 동안 벌어진 현재의

사건을 다루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다채로운

무대 세팅이 필요하지 않은 연극이다. 윌리의 집 소파

에 과거의 인물을 앉혀 대화를 나누거나, 앞마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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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되는 무대 앞쪽으로 배우가 나오면 바로 과거로 시

제가 전환될 수 있는 방식이다. 아서 밀러가 미국의 대

표적인 현대 희곡작가로 일컬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처럼 간소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입했기 때문이

다. 영화 속에 보이는 <세일즈맨의 죽음>의 무대 공간

은 원작 지문에 충실한 편이다.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

의 죽음 첫 페이지에 묘사된 윌리의 집을 표현하는 무

대는 다음과 같다.

중앙의 부엌은 꽤 사실적이지만, 식탁과 의자 세 개,

냉장고 외에 다른 부엌세간은 보이지 않는다. 부엌

뒤쪽에 커튼으로 가린 출구가 있어 거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부엌 오른쪽으로는 60센티미터쯤 올라간

높이에 놋쇠 프레임의 침대와 딱딱한 의자 하나만

있는 침실이 보인다. 침대 위 선반에는 은으로 된 트

로피 하나가 놓여 있다. 옆의 아파트 쪽으로 창문이

하나 있다. [4]

희곡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화에 보이는 연극 무대

는 주인공들의 일터로 제한된다. <세일즈맨>의 주요

무대는 주인공 부부가 이사하기 전 아파트와 잠시 거주

하는 아파트이다. 희곡에도 아파트는 배경을 설명하는

지문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한다. 윌리 부부의 집이 아파

트에 둘러싸여 있다는 설정이 처음부터 묘사되고 희곡

의 마지막 문장은 “어두워지는 무대에 플루트 소리만이

울리고, 창 너머로 견고한 아파트 건물들이 집중 조명

된다.”이다. 1940년대 발표되고 초연된 이 희곡과 연극

에서 아파트는 변화하는 도시 주거환경을 상징하고 윌

리를 주변부로 몰아가는 세태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

지만 [5], 영화 <세일즈맨>은 21세기 이란의 젊은 부부

의 삶과 비극을 조명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현실적 공간

을 적극 끌어들인다.

<세일즈맨>은 연극 무대 세팅을 보여주는 오프닝에

이어, 같은 극단에서 활동하는 에마드, 라나 부부가 살

고 있는 아파트가 붕괴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보여준

다. 아파트 앞에서 벌어진 공사 때문에 아파트 벽에 균

열이 생기고 유리창이 깨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주

민들은 긴급 대피를 시작한다. 영화 초반 아파트 붕괴

라는 위기가 가정을 품고 있는 집이 흔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영화 종결에 노인의 죽음을 둘러싼 위기

는 부부의 불화와 가정의 붕괴를 이야기한다. 결국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의 무대였던 단독주택이 <세

일즈맨>이라는 영화에서는 아파트로 중심점이 이동되

었다. 시대의 변화, 인물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적절

한 공간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 <세일즈맨>의 무대 공간
Figure 1. The Stage Space of <Salesman>

그림 2. <세일즈맨>의 현실 공간 아파트
Figure 2. Real Space Apartments in <Salesman>

2. 특성이 분산된 인물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 윌리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한 60대 가장이다. 한때는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성과를 올리던 윌리는 대공황 이후 점차 내리막길을 걷

다가 이제는 평생을 몸담아온 직장에서 해고된 처지이

다. <세일즈맨>의 남자 주인공 에마드는 연극 <세일즈

맨의 죽음>에서 주인공 윌리 역할을 맡고 있다. 30대로

추정되는 에마드는 고등학교에서 문학 수업을 담당하

는 교사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연극 속 윌리를 표상하

는 직접적인 인물은 에마드가 아니라 같은 극단에 소속

된 연장자 배우 바박과 불미스런 사건의 주인공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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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 윌리는

영화에서 에마드, 바박, 노인이라는 세 명의 인물로 분

산, 투사되고 있다.

에마드는 연극에서 주인공인 윌리 역할을 하는 인물

로서, 바박은 연극 속 윌리의 친구인 찰리 역할이자 에

마드의 현실 속 조력자로, 노인은 희곡에서 죽음을 맞

이하는 윌리의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한 인물을 셋으로

분할하는 효과는 연극이라는 단일 무대 공연의 특성을

영화라는 매체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보인

다. 윌리라는 주인공이 보내는 하루 안에 집약된 스토

리를 하나의 무대장치 안에서 표현해내는 희곡/연극을

그대로 영화로 재현한다면 필시 지루하다는 감상평을

불러올 것이다. 희곡/연극을 영화화 한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세일즈맨>이 돋보이는 이유는 원작을 가져와

영화 서사 안에 두되 단순 반복, 재생산 차원에서 벗어

났다는 점 때문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인물의 재창조

라고 할 수 있다. 희곡 속 윌리라는 한 인물의 특성을

영화에서는 여러 인물로 분산시킴으로써 영화 서사가

풍부해지고 인물의 성격도 오히려 뚜렷해지는 강점이

형성된다.

<세일즈맨>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변용한 예로

써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프란시스이다. 희곡에

서 윌리의 외도 상대였던 여인 프란시스는 <세일즈맨>

에서 재현된 연극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인물로 등

장한다. 영화는 연극의 단 세 장면만을 보여주는데, 그

중 첫 번째 장면의 핵심 인물이 프란시스이다. 그녀는

무대 밖 영화 속의 현실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에마드와 라나 부부가 아파트 붕괴로 급작

스럽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거처로 마련한

아파트의 전 세입자 아후는 문란한 생활을 했던 여자로

추정된다. 영화에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 아후는

라나가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샤워 중 누군가에게 폭

행을 당하는 사건의 원인처럼 여겨지지만 아후에게 직

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남자를 집으로

들이고 그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확실해 보

이지만 그렇다고 아후를 비난할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

이다.

영화 속 연극에서 배우 사남은 프란시스로 분해 빨

간색 레인코트를 입고 윌리와 일탈의 공간에 머문다. 현

실에서 홀로 남자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점에서 프

란시스를 연기하는 사남과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화 속 인물인 아후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후의 빨

간색 원피스를 훑듯이 천천히 보여주는 카메라 앵글 역

시 두 사람의 연관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프란시스

역의 사남은 영화 초반 공연 최종 리허설에서 마음이

상해 무대에서 뛰쳐나간다. 윌리의 아들 버프 역할을

하는 배우의 웃음이 비위에 거술린 것이다. 사남은 “창

녀 역할을 하니 내가 우스워 보여?”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아후의 대사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 구

구절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아후는 혼자 아들을 키우

며 나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이웃들은 남자를 여럿 끌어들

이는 문란한 여자 정도로 아후를 기억하지만, 바박이나

노인처럼 실제 아후을 아는 사람은 그녀를 옹호하고 처

지를 안타까워한다. 연극 속 인물인 프란시스는 영화에

서 묘사된 사남과 아후의 현실 상황까지 반영되어 보다

중첩된 의미를 지닌 인물로 거듭난다.

<세일즈맨>에는 희곡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삭제되

었다. 희곡에서 윌리는 슬하에 34살의 큰아들 비프와

32살의 차남 해피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주인공

은 아직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로, 희곡 속 아들은 영

화에서 노인의 사위 마지드와 프란시스 역을 하는 배우

사남의 아들 사드라가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릭

터 상 연결점은 없어 보이나 두 명의 아들 역할로 등장

한다는 점에서 원작의 변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마지드는 윌리와 비프의 관계를 연상키는 인물이다. 윌

리는 자신의 생명보험금으로 장남 비프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살을 선택한다. 이에 비해 영화 속 노인

은 결혼을 앞둔 딸과 사위 마지드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35년을 함께 한 아내를 실망시

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본다. <세일즈맨>은

이처럼 참신한 캐릭터 변주를 통해 원작의 개성을 살리

면서 새로운 해석을 기입한다.

3. 재해석된 ‘죽음’의 의미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절정은 윌리의 죽음

이다. 인생의 마침표, 가족을 위한 마지막 희생, 아메리

칸 드림의 종말을 상징하는 윌리의 죽음이 <세일즈맨>

에서는 달리 해석된다. [6] 일단, 제목에서부터 ‘죽음’이

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삭제했

을까, 라는 질문은 <세일즈맨>이 『세일즈맨의 죽음』

과 맺고 있는 연관을 해명해주는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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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가 죽는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는 윌리

가 죽지만 <세일즈맨>에서는 노인이 죽는다. 궁극적으

로 가족을 위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

만, 윌리와 노인의 죽음은 그 양상이 다르다. 윌리의 죽

음에는 타인의 그림자가 전혀 없고, 노인의 죽음에는

에마드의 흔적이 강하게 새겨져 있다. 그런 면에서 희

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작가 아서 밀러가 이야기한

바, 현대적인 비극, 즉 사회 비극의 풍모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영화 <세일즈맨>은 철저한 21세기 판본의 멜

로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과 영화 <세일즈맨>의 결

말을 비교해 보면 죽음에 대한 두 작품의 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원작은 윌리의 자살과 장례식으로 마무리

된다. 윌리의 아내 린다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다.

미안해요. 여보. 울 수가 없어요. (......) 여보, 오늘 주

택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오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어요. [7]

35년을 일했지만 윌리는 죽는 순간까지 주택 할부금

을 갚지 못했다. 아내 린다는 어이없는 죽음을 선택한

남편의 장례식에서 울 수가 없다고 말한다. 남편이 죽

어서야 마지막 할부금을 갚은 이들 부부의 삶은 아메리

칸 드림의 궤적과 흡사하다. [8] 새로운 대륙을 개척한

세대인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윌리는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성실한 세일즈맨으로 살아왔지만 그를 기

다리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와 대공황의 현실적

여파뿐이다. 가족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

뿐이라는 절박한 윌리와 다르게 <세일즈맨>의 남자 주

인공 에마드의 숙제는 매우 복합적이다. [9] 낯선 이의

침입으로 큰 부상을 입은 아내를 위로해야 하고, 극단

배우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하며, 문학 선생님으로

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탐

정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에마드는 고단하기만 하다.

에마드는 영화 속 연극에서 윌리를 연기하지만, 언뜻

보기에 윌리와는 거리가 먼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마드는 노인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서 영화 속 연극에서 연기하던 윌리의 표상을 노인에게

로 전이시킨다.

영화에서 라나는 새로 이사한 집을 정리하다가 초인

종이 울리자 남편 에마드인 줄 알고 미리 현관문을 열

어둔 채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다. 이때 라나는 의

문의 남성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데, 백방으로 수소문

하던 끝에 에마드가 찾아낸 진범이 바로 노인이다. 노

인은 에마드의 추궁에 대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아후를 찾아갔다가 의도치 않게 라나를 공격했노

라고 실토한다. 에마드는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기 위

해 노인의 가족을 불러들이고 노인은 필사적으로 에마

드에게 함구를 부탁한다. 마침내 노인의 아내와 딸, 그

리고 사위 마지드까지 도착하고 에마드는 고민 끝에 사

실을 말하지 않지만, 장시간을 대치하며 버티던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쳐 계단을 내려가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에마드는 노인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범인을 찾기 이전보다

더욱 착잡한 감정을 느낀다. 희곡 속 윌리가 낯선 여인

프란시스와 일탈한 잠깐의 순간이 윌리 인생이 비극으

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했듯이, 아후를 찾아갔다가 낯

선 여인 라나에게서 욕정을 느꼈던 잠깐의 순간이 노인

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림 3. 연극과 현실이 혼재된 장면
Figure 3. Scene in which a play and reality

그림 4. 노인의 죽음을 목도하는 라나
Figure 4. Rina Witnessing the Death of an Ol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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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연극과 영화의 상호작용, 재매개 양상은 매우 다양해

서 사례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세일즈맨의 죽

음』과 <세일즈맨>은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면이 있다.

단순히 희곡을 영화로 옮기거나 연극 공연을 소재로 한

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다. 거의 연관성이 없

어 보이는 연극 공연과 주연 배우 부부의 삶은 묘한 지

점에서 교차되고 원작의 주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되

어 관객과 마주한다.

영화에서는 3개의 연극 장면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윌리의 큰아들 비프가 아버지의 외도를 목도하는 것으

로, 영화에서는 노인의 일탈과 조응된다. 윌리의 외도가

그랬듯 노인의 일탈도 사실 그들의 인생에서 의미가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희곡에서는 윌리와

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영화에서 에마드는 아

버지뻘 되는 노인을 죽음으로 내몬다. [10] 인간의 삶에

서 작은 오점일 수 있는 일이 큰 비극을 불러오는 결과

를 두 작품 모두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연극 장면은 윌리가 찰리 사무실을 방문해

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모습이다. 희곡에서 윌리

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노인이고 찰

리는 세파에 올라타 성공한 윌리의 동료이다. <세일즈

맨>의 연극 공연에서 윌리를 연기하는 에마드는 찰리

를 연기하는 바박에게 사적인 감정을 실어 각본에 없는

인신공격을 한다. 전 세입자 아후에 대해 아무 설명 없

이 집을 빌려준 바박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

다.

세 번째 장면은 윌리의 장례식으로, 영화 속 연극에

서는 원작에 충실한 무대를 구성한다. 영화는 희곡의

엔딩에 한 씬을 덧붙였다. 노인의 죽음으로 관계에 균

열이 생긴 에마드와 라나가 다시 분장실에 앉아 있다.

둘 다 『세일즈맨의 죽음』의 윌리와 린다를 연기하기

위해 분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노인의 죽음과 분장

실 모습 사이에 있었던 일은 설명되지 않은 채 영화는

말없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며 끝난다. 닫힌 결말의

20세기 희곡을 열린 결말의 21세기 영화로 변주한 장면

을 보면서 관객은 두 작품의 의미를 반추할 수밖에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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